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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돌아온토끼

정해정

토끼아빠는장마때사람들이젖은채소를억지로먹여장염에걸

려죽고말았습니다.

토끼는너무나슬퍼빨간눈이더빨개지도록울다가사람도싫고,

집도싫어토끼장을나와산속으로울면서들어갔습니다.

아빠생각만하면가슴이터질것같았어요. 이리저리헤매다가밤

이되었습니다.

커다란느티나무아래기대어이런저런생각을하다가잠이들었

어요. 누군가두귀를흔드는것같아, 유독예민한토끼는‘아! 벌써

아침인가?’하고깜짝놀라눈을떴지요.

사방은고요한데머리위에둥근달님이내려다보고있지않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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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오늘이보름인가봐요.

토끼는둥그런달속에계수나무아래서떡방아를찧고있는왕토

끼님을보았어요.

“왕토끼님. 왕토끼님. 우리아빠는정말억울하게죽었어요. 장마

때라도무나당근같은채소를주면되련만, 우리 토끼들은아기를

낳을때말고는물이필요없잖아요. 네? 왕토끼님! 흑. 흑. 흑…….”

왕토끼는너무나슬피우는토끼가불쌍해서조용히말합니다.

“토끼야. 뚝! 그만울어라. 그만울고나좀봐. 네소원이뭔지내

가다들어주마. 소원이있거든낮에는무지개편에, 밤에는은하수

편에전하렴. 토끼야내가다들어주마.”

왕토끼는의젓하게말을잇습니다.

“토끼야. 이 숲에는네친척들이많단다. 그들과어울려재미있게

살아라.”

토끼의친척들, 친척들이래야콩자반같은똥을누는초식동물들

이랍니다. 염소, 노루, 사슴등등…….

토끼는왕토끼에게절실하게말합니다.

“왕토끼님. 저는토끼라는것이싫어요. 빨간눈도싫고요. 네발을

가지고점잖게걷지도못하고깡총깡총뛰는것도싫고요. 사람사는

집도싫고요. 긴두귀를사람들이잡고다니는것도싫어요.”

“토끼야그럼너는무엇을원하느냐?”

“말없고점잖은까만색염소에게시집보내주세요. 네?”

“그래라. 그것이네소원이라면.”

그날로토끼는까만염소의색시가되었지요. 

얼마동안은말없고묵직한염소가좋아보이더니, 이건무뚝뚝한

것이표정도없고, 아무에게나막무가내로뿔먼저들이대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오더니 까만 염소 대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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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를줄줄이새끼줄에매달아어디론가가버렸어요.

토끼는다시무지개편에왕토끼에게연락을했지요.

“왕토끼님! 눈알이 까맣고 선한 노루하고 사귀고 싶어요. 소원이

에요”

“그래라. 그것이네소원이라면…….”

노루를보내주었어요.

다정하고아기자기한노루는자기자랑을엄청나게합니다.

“우리조상은은혜를입으면갚을줄아는조상인줄알지? 나무꾼

과선녀얘기말이야.”

“세상에. 그걸모르냐? 알아알아”

“그런데말야. 선녀가하늘로올라간후의얘기도안단말이야?”

“그건몰라.”

“나무꾼이하도슬퍼하길래우물가로두레박을내려주었대. 그두

레박을타고하늘로올라간나무꾼은하늘나라에서선녀랑다시만

나재미있게잘살았지뭐니.”

“그게끝이야?”

“아니더있어. 나무꾼이땅에두고온늙고병든엄마생각이나서

날마다우니까선녀가날짜를정해서어느날까지다녀오라고두레

박을내려준거야. 그런데막상병든엄마를놓고하늘로올라갈수

가없어하루하루미루다가그만그날짜를어겼지뭐냐.”

“저런저런……그, 그래서?”

“두레박은다시내려오지않고하늘문은영영닫혀버린거야.”

“바보! 불쌍한나무꾼! 약속을지키지……”

“또그다음얘기도남았어,”

“나무꾼이 하늘을 쳐다보고 울다가 지쳐서 그만 죽었어, 그 혼이

수탉이되어새벽마다하늘을우러러목청을뽑는단다.”



■동화■

276

다정하고자기자랑많이하는노루랑얼마를재미있게지내는데

어느날노루가심각하게말합니다.

“토끼야. 그동안재미있었어. 그런데나는가족이있는몸이라이

만돌아가야될것같아. 그동안즐거웠단다. 안녕!”

토끼는 훌훌 떠나버린 유부남 노루가 야속하고 허망해서 하늘을

보고며칠을울었지요.

며칠을울다가은하수편에다시편지를보냈답니다.

“왕토끼님! 마지막으로 한번만! 사슴하고 사귀게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한번만요”

“그래라! 그것이네소원이라면…….”

토끼는다시사슴과함께지내게되었지요.

“이거봐! 이 근사한뿔좀봐. 이런 멋진뿔을가진동물있으면

나와보라그래.”

“정말멋져. 내가그뿔때문에반한거아냐? 왕관처럼너무근사

해.”

“봄이면새싹처럼돋아나는이건사한뿔을사람들은최고급보약

제로비싼가격에팔기도하지.”

사슴은자기의외모를말할때면유난히거드름을피웁니다.

“그런데말이야. 사람들은정말잔인해. 막솟아난뿔을몸에좋다

고산채로잘라피를빨아먹지. 동물중에제일고급이라는사람들

이……”

“정말이야사람들은왜그럴까?”

이런저런얘기를하며토끼는숲속에서자유롭고재미있는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어느날, 한무리의어린아이들이합창을하며지나갑니다.

소풍을나왔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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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골옹달샘/누가와서먹나요.

새벽에토끼가/눈비비고일어나.

세수하러왔다가/물만먹고가지요.

토끼가흥분해서말합니다.

“참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새벽에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간대. 참! 우리초식동물은물을먹지도세수를하지도않는데

말이야.”

“허어. 달밤에노루가숨바꼭질하다가물만먹고간대.”

“우리초식동물은달밤도, 그냥밤도, 육식동물한테먹힐까봐꿈쩍

않고잠만자는데…….”

“또있어. 사람들은우리토끼보고입으로아기를낳는다지뭐냐.

입으로 토하니까 토끼라고…… 허어. 어이없어. 살이 찌면 목부터

통통해지니까목에다임신을해서토해낸대나? 사람들은잘알지

도못하면서아는척은대단하지. 사람들은미워.”

똑같은마음이된사슴과토끼는힘을합해하늘에들릴만큼큰

소리로외칩니다.

“왕토끼님그치요?”

왕토끼는방아찧던손을잠시멈추고아래를보면서웃으며고개

를끄덕끄덕. 

이소리가너무나컸던지근방에서잠자던늑대란놈이잠을깨고

일어났습니다.

“야, 이놈들봐라……허어……좋은아침밥이로구나!”

늑대는입맛을다십니다.

놀란사슴과토끼는젖먹던힘을다해서뛰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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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지도모르고마냥뛰었어요.

허억! 그만나무사이에그자랑스럽던사슴뿔이걸리고말았습니

다.

토끼는언덕밑으로나가떨어졌구요.

그런데이상한노릇입니다토끼가떨어지고보니어쩐지보드라운

구름위로떨어졌다는느낌이에요.

토끼는잠깐정신을잃었다가깨어나보니잠자는토끼등위였어

요.

젊고잘생긴청년토끼가걱정스런눈으로보고있습니다. 그눈이

예전에 그렇게 싫어했던 똑같은 빨간색인데 지금 보니‘루비’보석

같이예쁘게느껴졌습니다.

솜털보다더보드라운하얀털…… 멋있는두귀…… 오물거리는

입.

청년토끼에게말합니다.

“네눈이참예쁘구나.”

웬일인지토끼는마치길을잃고떠돌다가편안한엄마품에다시

돌아온듯이렇게마음이편할수가없습니다. 

토끼는아주편안한마음으로또다시깊고깊은잠에떨어졌지요.

또그르르 이슬 한 방울이 굴러 입을 맞추니 눈을 떴어요. 어느새

햇님이막올라오네요.

밤새걱정스럽게지키고있던청년토끼는정신이든토끼를보고

안심했다는듯이하품을늘어지게합니다. 

“정신이나니? 후유—안심이네”

그러다가청년토끼는화들짝놀랩니다.

“아~참늦었어. 거북이하고경주약속시간이……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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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거북이하고경주하면서졸지마! 느티나무그늘이아

무리서늘해도거기서낮잠자면안돼! 알았지?”

토끼는청년토끼의등을두드리며말합니다.

이모든광경을모두보고있던달나라의왕토끼는햇님에밀려서

서히물러나면서이제안심이라는듯이고개를끄덕이며흐믓한웃

음을두토끼들에게보냅니다.


